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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과 정책」 창간호에 부쳐

최근 뉴노멀(new-normal)이라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흐름 속에 우리나라 또한 산업 전반의 경기 위축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의 파괴

적 기술 혁신이 산업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제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됨에 따라 기존의 방법과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

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또한 최근 민간 부동산시장의 호조로 회복세

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주택 대출 규제와 공

급 과잉 우려로 인해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이며 공공부문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

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시장도 유가 급락으로 인한 중동 

국가의 수주 절벽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익성 

문제로 올해 해외 수주가 전년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뉴노멀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거를 뛰어넘는 혁

신’이 가장 필요합니다.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아이디어 뱅

크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그동안 매월 건설

업계의 현안 진단과 건설·부동산 경기 동향 위주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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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과 정책」 발행인 최 삼 규

「건설산업과 정책」은 건설산업의 성장 패러다임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는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박제된 잡지가 아닌 독자들의 손끝에 머무는 
생명력 있는 잡지가 되겠습니다.,,

,,

제공해 왔던 월간 「CERIK저널」을 폐간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의 변화와 독자들의 니즈에 적극 

부응코자 계간 「건설산업과 정책」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진단과 정보 제

공으로는 더 이상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과 독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의 핵심 이

슈 중심으로 콘텐츠를 형성하는 ‘특화된 잡지’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새로 발간되는 「건설산업과 정책」은 앞으로 건설산업의 오늘과 내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

제를 찾아내어 설문조사, 좌담, 인터뷰, 해외 사례, 전문가 오피니언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건

설업계에 울림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고급 두뇌에서 생성되는 지

식과 지혜들이 건설산업의 솔루션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변화 

못지않게 디자인의 고급화와 시각화 등에 공을 들여 보는 재미도 큰 잡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과 정책」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겪고 있는 건설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건설기업에게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등 건설산업의 성장 패러다

임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는 매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건설산업의 위상과 역

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정보지로서의 역할과 정부·업계·학계가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하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책장에 꽂혀 

있는 박제된 잡지가 아닌, 찢기고 던져지더라도 독자들의 손끝에 머무는 생명력 있는 잡지가 되겠

습니다.

변화를 추동하는 가장 큰 요인은 칭찬과 관심이라고 합니다. 200만 건설인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

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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